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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능력을 옳게 사용합시다.      15-11-17a

“지식은 힘이다.” 또는 “지금은 지식 세대다.” 등의 언급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사실 제 평생을 되돌아보더라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상상을 초과 할 지식과 능력의 발전이 있었습니다.모든 산업 전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괄목할 발전은 의학과 정보산업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40세도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남녀를 통털어서 78세 정도라고 하니 이런 발전의 일등공신은 의학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고칠 수 있는 병보다 많다고 하지만 의학은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고 할찌라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병세를 통제를 해주니까 그 혜택이 대단히 큽니다.


저는 매일 두 시간 이상을 컴퓨터 앞에서 보냅니다. 강의 준비와 방송 칼럼을 위한 자료 수집과 또는 경영분석을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사용할 때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준 수재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모든 일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그런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퇴폐적인 면으로 사용하는 반 사회적 부류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삐뚜러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인류에게 건전하고 좋은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하여 개발한 컴퓨터의 기술을  건전하게 사용하지 않고 음란물 제조에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세계에 범람시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24시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현세대에서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음란 물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는 충격적입니다.


좋은 것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님께 효도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이 시력을 잃어가자 세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큰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뭐를 원하시는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필요없다”고 어머니께서는 어머니다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큰 아들은 방도 많고 편리시설이 다 갖춰진 대형 집을 한 채 사드렸습니다.   두째 아들도 같은 대화를 하고 필요 없다는 어머님께 최고급 벤츠 한대를 사드렸습니다. 운전기사도 채용해 드렸습니다. 셋째 아들은 시력을 잃어가는 어머님에게 15년 간 훈련을 잘 시킨 앵무새 한마리를 선사했습니다. 그 앵무새는 15년 동안 성경을 다 외웠고 주인이 원하는 성경구절을 달달 음송할 정도로 훈련이 된 앵무새이었습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어머니에게는 최상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후에 세 아들이 어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자기들이 드린 선물이 어떻냐고 여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집이 너무 커서 간수하기도 힘들다고 하면서 집을 도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두째 아들에게는 벤츠를 운전할 수도 없고 아들이 보내준 운전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 차를 도로 가져 가라고 했습니다. 셋째 아들에게 어머니가 말씀을 했습니다. “얘야, 네가 준 닭은 좀 적기는 해도 잡아서 먹어보니 맛은 좋더라.” 라고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그 어머님은 시력이 좋지 않아 앵무새가 닭인줄 알았고 그 앵무새가 15년 동안 훈련된  특별한 새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에게 성경을 읽어주도록 드린 새를 잡아 먹어버린 것입니다.


좋은 기술을 옳지 않는 방면에 이용하는 불량지식인들은 마치 이 어머니 같이 수십년간 노력을 드려 인류를 위하여 좋게 사용하려고 만든 정보기술을 개발자들의 의도와는 정 반대로 인류를 퇴폐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는 제가 전달하고 있는 지식이 반 사회적이거나 반 인류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윤리와 도덕을 강조합니다. 지식은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 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강도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귀중한 지식과 능력을 옳게 사용하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끝

